
태국산 노예 식품산업 철폐 시작되나 

 

식탁 위에 오르는 식품이 어디서 왔는지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 

생산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소비자와 업계에서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11 월 23 일 

네슬레가 용역조사를 거쳐 '태국 수산업계가 불법으로 이민자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다'고 

발표, 관련 업계는 물론 정부 당국에도 제출했다.  

태국 노예 어업이 이슈화 된 것은 지난해 영국 가디언지의 탐사보도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가디언은 태국에서  새우양식을 위한 물고기 잡이를 하는 선원들이 노예처럼 일하고 있으며, 

이렇게 양식된 새우가 테스코, 까르푸 등 전세계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가정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일명 옐로우카드라고 불리는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을 태국정부에 제시하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EU 는 

태국산 수산물의 수입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네슬레는 잠재적인 공급업자들, 선주들에게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예 어업을 근절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는 네슬레의  이같은 양심선언운동에 이어 식품업계가 연이어 동참할 것인지 여전히 

양심을 버리고 가격전쟁에서 이기려고만 할지 주목된다. 

비양심 식품 산업에 대한 조사는 수산업에 그치지 않는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비정부민간단체인 스웨드와치와 핀와치는 태국 가금류 가공업계의 노동환경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 양계업계에서도 캄보디아나 미얀마인들이 폭력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유럽은 태국에서 27 만톤의 닭고기 가공식품을 수입하고 있고, 특히 

스웨덴은 덴마크에 이어 태국산 닭고기가 두번째로 많이 수입된다.  이 같은 발표에 따라 태국산 

닭고기의 유럽, 특히 북유럽 수출타격이 예상된다.  

 

시사점 :  유럽의 기업, 정부, 민간단체, 언론이 태국산 식품 산업의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근절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식품 뿐만 아니라 저개발국가에서 생산되고 있는 의류 등의 다른 

산업에서도 노동자들의 인원 실태 조사가 활발하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가격 뿐 아니라 상품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도 투명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실제 소비자들이 이러한 이유로 

태국산 식품 소비를 거부할 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우리  식품수출기업도  태국산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유럽 수출 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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